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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월 주택 가격, 2년래 최대폭 상승

미국 9월 상품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지난 8월 미국의 주택 가격이 2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

승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 속에서도 주택

시장만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뉴스핌’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코어로직은 이날 8월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가

격지수(Case-Shiller National Home Price Index)가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최대 폭이다.

10대 주요 도시 종합 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4.7% 올랐

으며 20대 도시 지수도 5.2% 올랐다.

S&P 다우존스지수의 크레이그 라자라 지수 투자 전

략 글로벌 책임자는“2019년 8월 시작한 전국 종합지수

지난 9월 미국 상품 무역수

지가 793억7,400만 달러 적

자를 기록했다.

지난 29일‘뉴시스’에 따

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9

월 상품 무역 상황을 발표하

면서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4.5% 축소하고 수출은 작

년 동월 대비 2.7% 늘어난 

1,219억9,200만 달러에 이

르렀다고 전했다.

9월 수출은 식품과 사료, 음료가 급등했고 자동차와 

소비재, 자본재도 증가한 반면 산업용 자재는 감소했다

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수입은 전년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2,013억6,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용 자재

와 소비재, 기타 재화 수입이 줄어들었다.

미국 무역적자가 지난 8월까지 2개월 연속 확대했다

가 9월에는 축소함에 따라 애초 예상한 만큼 국내총생

의 상승 가속 추세는 5월과 6월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가격 상승 속도를 완만히 하면서 중단됐었다.”면서“전

국 가격지수가 8월의 5.7%를 기록한 것은 25개월 전인 

2018년 7월”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앞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이 같은 속도라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격 상승 속도 둔화가 이미 지났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닉스와 시애틀, 샌디에이고는 19개 도시 중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 속도를 보여줬다. 피닉스의 집값은 전년 

대비 9.9% 올랐고 시애틀과 샌디에이고는 각각 8.5%, 

7.6%를 기록했다.

시카고와 뉴욕시, 샌프란시스코는 8월 중 가장 작은 

폭의 집값 오름세를 보였다.

산(GDP)을 끌어내리지는 않

을 전망이다.

소매 재고는 지난해 동월

에 비해 1.6% 늘어났다. 8월

에는 0.5% 증가했다. GDP 

산출에 활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는 9월에 

0.9% 증대했다.

이번 통계로 미국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10~12월 분

기 GDP는 여전히 상무부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

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미국 정부는 올해 3조 달러가 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수많은 기업과 실업자를 구제했

지만 이후 지원책에 충당할 정부자금이 고갈되고 코로

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10~12월 분기 경제회복 전망

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미 부동산시장
‘내년 1월 위기설’ 확산
내년 1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8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전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 때문에 

밀린 집세가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실업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

는 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

사 무디스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

을 경우 연말까지 밀린 집세가 70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천280만 명의 미국인이 평균 5천

400달러의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

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하

지 못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조치는 대

부분의 지역에서 내년 1월 종료된다. 내년 1월 이후 미

국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 조치를 당하는 사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WSJ은 부동산 시장이 받을 충격은 지난 2008년 서

브프라임 사태 때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3천만~4천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

시 주택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380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훨씬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WSJ은 이번 위기의 피해가 중산층 이하에 집중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이트칼라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았고 회복 속도도 빨

랐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계층

이 선호하는 교외의 주택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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